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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 패션 전문기업 재도약
구자홍 부회장, 섬유․의류에 200억원 투자 … 섬유 합병계획 없어

최근 동양그룹과 한 식구가 된 한일합섬이 의류․패션 전문기업으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또 한일합섬 건설부문은 동양메이저 건설부문으로 사업을 양도하고, 영랑호 리조트는 법도 법인으로 분사하

기로 했다.

한일합섬 구자홍 대표이사 부회장은 7월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합

섬은 동양그룹 인수를 계기로 섬유와 의류 수출, 패션사업에 충실해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섬유와 의류부문

에만 2007년 하반기 200억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일합섬은 섬유사업 외에도 의류수출, 패션, 건설, 기계, 레저 등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양그룹에 인수된 후 5개월여간 조직 및 사업 정비를 거쳐 일부 사업은 그룹의 시너지를 이용해 전문 경영체

제를 갖추고 섬유와 의류․패션 부문은 집중적으로 투자해 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인도네시아에 48개 라인의 의류 봉제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50개 라

인을 추가로 증설해 기존 온두라스의 24개 라인을 포함해 의류 공장 라인을 100라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섬유 부문도 기존 아크릴 원사 외에 스판본드와 특수사 부문의 생산 라인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 패션 브랜드인 남성캐주얼 <윈디클럽>은 브랜드 리뉴얼을 거쳐 젊은 층을 타깃으로 변경하고 2007년 가

을․겨울 시즌부터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반면, 여성 커리어 의류 <레쥬메>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1990년 런칭 이후 1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구자홍 부회장은 “2008년 봄․여름 시즌에는 새로운 캐쥬얼 브랜드를 런칭해 의류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계

획”이라며 “이미 기업전문가를 영입해 새 브랜드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국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섬유기업의 인수합병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 등 패션 이외의 사업부문은 그룹 사업부문으로 넘기거나 독립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옛 마산 한일합

섬 부지 <메트로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시공권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부문은 동양메이저 건설

부문에 넘기로 하고 양수․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홍 부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한일합섬을 직물, 담요, 카페트, 의류 등 의생활 전문기업으로 기억하고 있

다”며 “동양그룹 인수를 계기로 기업 재정비를 통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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